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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논논 문문문 개개개 요요요

본 논문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서 2004년도에 제작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사물을 통한 내적 감수성을 기억과 연관해서 연구
분석한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상실감이나 기쁨,슬픔 또는 두려움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공유한다.그것은 각자가 처해진 환경과 축적
된 시간에 의해 기억으로 남게 되며 이러한 일상의 파편들은 가까운
주변사물들에 투영되기도 한다.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이미지를 시각
화 하는 데서 출발 한다.
사물은 본래 정적이며 고요한 속성을 지닌다.또한 각각의 고유한
형태와 색을 갖고 있다.그러한 사물들에게서 본인은 이미 지나갔거
나 일시적으로 잊혀 진 기억들이 다시 존재하는 순간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은 대개 명확하지 않으며 단편적이거나 불완전
한 이미지로 남을 경우가 많다. 삶의 형태는 다양한 듯 보이지만 그
저변에 있는 슬픔이나 기쁨 등의 고유한 감정은 대개가 유사하다.다
만 이러한 감정들이 나와 관계를 맺을 경우에 그것은 일반적이고 사
소한 것이 아닌 나만의 것이 되는 것이다.따라서 본인이 추구하는
사물의 재현도 사물과 나와의 관계로서 가능하다.현실에서 존재하는
사물을 통해 ‘내’가 경험한 기억 속의 다양한 정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의 이미지에서 느끼는 삶의 흔적은 본인에게 있어서 사물의 보
이는 면과 그 이면의 내적 감수성의 표현에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
본인은 정적인 사물의 고유한 모습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흔적으로
서의 사물의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대상으로



해서 익숙하지만 낯선 이미지를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형적으로는 객관적 형태와 자아의 내적 감수성의 표현을 위한 구
상과 추상이 공존하는 화면구성을 추구 한다.주가 되는 사물과 배경
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본인이 추구하는 의도를 위한 판화의 기
법을 설명하였다.이를 위한 구체적 표현방법을 위해 본인의 작품을
통해 설명하고 작품사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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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paperisastudyonthesensitivityofobjectsrelatedto
memorybasedonmyworkscreated theyearof2004.

Ashumanbeings,weallsharefeelingsofloss,joy,sadness
andfearinoureverydaylives.Eventually,astimepassesand
situationschange,thesefeelingshelpform ourmemoriesand
certainobjectsconjureuptheemotionsfeltatthetime.My
work started with the desire to materialize and reproduce
imagesofthesefeelings.

By nature,objectsarequietand stationary.Buteach has
theirownshapeandcolor,andtheyhavethepowertostir



memoriesofthepastorofthingsonceforgotten.However,
mostofthoseexperiencesareunclear—remainingimperfector
asfragmentarypiecesofawhole.Everybodylivestheirlife
differently,butemotionssuchashappinessandsadnessare
experienced by all,regardlessofwherethey arefrom and
wheretheyaregoing.
WhenIexperiencethosefeelings,theyarenolongergeneral,
butpersonalized:they became mine.Likewise,reproducing
objectsthathavespecialmeaningtomeisonlypossiblein
relationtome.Inthissense,theseeffortscanbeexplainedas
an attempttorepresentvariousfeelingsIhaveexperienced
throughobjectswhichexistinmyeverydaylife.

Ibelievethattracing thelifethatIhavelived playsan
importantroleinuncoveringthefeaturesandfeelingsofthe
objectsthatstirmymemory.Iwantedtodepicttheseobjects
asever-changing,ratherthantranquilandstationary.Inother
words,Iintendedtoutilizeobjectstoreproduceimagesthat
arebothfamiliarandstrangeatthesametime.

Asforshape,conceptandabstractioncoexistonthescreen
toshow theshapesofobjectsandmyemotions.Iexplainthe
relationbetweenobjectsandbackground,andthemethodsof
etching Iused.Ialso analyzedetailed waysofexpression
throughmyworkandaddpicturestoth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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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술은 인간의 삶과 동시대의 다양한 가
치척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매개체이다.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지나
간 삶의 여러 측면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동시대의 사상이
나 철학도 엿볼 수 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인 예술작품
도 끊임없이 그 의미가 변화해 왔으며 예술의 창조적 가치는 낭만
주의 이래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규정되어 오늘날 까지 영향을 주
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예술은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해 져서 그
것을 구획할 마땅한 기준을 찾기조차도 불가능해 졌다.예술의 창조
적 의미도 퇴색되어 단지 작가의 손이나 생각을 거쳐 탄생되는 정도
로 인식될 뿐이다.
급속한 과학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영상미디어 기술은 예술의 2.3차
적 공간의 전통적 정의를 확장하였으며,작품의 전시 공간 또한 관객
이 참여하는 능동적 개념으로 변모했다.
감상을 해야 하는 대중들도 이러한 다양성의 홍수 속에서 각자가 원
하는 방향대로 볼 권리를 찾는 반면에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사회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 현실과 가상의 혼돈을 야기 시킬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며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더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
물질적 가치가 중요시되며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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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또한 이러한 세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많은 작품들이 등장했
으며 이 또한 앞서 말한 인간의 삶에 대한 다양한 가치척도의 표현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인은 이러한 다양성의 홍수 속에서도 예술은 결국 작가의 눈을
통해서 재창조 되며 그것은 또한 대중의 눈에 의해 보여 진다는 것
에 의미를 둔다. 사회가 아무리 발달하고 삶의 가치기준이 달라진다
고 해도 인간의 삶은 영원할 수 없다. 그 한정된 삶 속에서 예술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해왔다. 스스로가 인
식하고 의도한 것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슷한 환경 속
에서 같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개개인은 세상을 향해 각기 다른 시각
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각자의 다른 세계관은 한정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다양한 예술작품을 낳게 한다.
예술은 이러한 복잡한 변화 속에서도 본인이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
에 의해 형성된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현실적인 요구에 의한 삶과 상상이나 관조에 의한 이중
적 삶을 산다. 주변을 채우는 의자나 책상 ,그릇,키우던 나무 등에
서 과거의 한 순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물 그 자체 보다는 삶의
이면을 바라보게 된다.
그것은 기억을 내재하고 있으며 본인은 그 이미지를 찾고자 노력해
왔다.사물자체가 갖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미지를 기억에 의한 내
적 감수성의 표현으로 대치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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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에서는 작품의 대상으로서의 일상적인 사물이 갖는 의미를 개인
의 의식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그 외형적 특징이 화면 안에서 보여주
는 구상적 이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조형적 측면으로서 다루어 온 이중의 그늘을 설명하며
사물과 배경이 되는 그림자의 혼용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작품 안
에서 사물은 개인의 의식을 보여 주는 대상으로 표현되며 이로 인한
추상적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위한 동판화의 기법적인 측면을 설명하며
선과 면을 위한 세부적 표현기법도 아울러 서술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인이 추구하는 의도와 결과물인 작
품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인은 일상적 사물을 통해서 개인의 감성에 기초한 기억을 표현
하고자 한다.인간의 삶이 갖는 다양한 양상들을 개인적 경험과 인식
으로 재해석하고 이러한 과정과 분석은 인간성에 관한 근원적 물음
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일련의 연구를 통해 본인은 보다
폭넓은 작업의 과정으로서 새롭게 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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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본본본 론론론

111...대대대상상상으으으로로로서서서의의의 사사사물물물

대개의 사물은 그것이 소유됨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기
억될 만한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더욱 강렬하거나 애착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적인 소유물을 갖게
된다.그것이 대부분 기능적인 필요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 대상이 되
는 사물에 얽힌 갖가지 기억에 의해 개인에게는 또 다른 의식속의
사물로 인식되는 것이다.

사물이란 무엇인가?우리가 사물이라고 말할 때 우리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는가?사물의 사물성에 대해 우리는 세 가지 해석을 내린다.
그것은 첫째 ‘특징의 담지자이고,둘째 감각되어진 것 즉 ,‘감각 속에
주어진 것의 다양성의 통일’이고 셋째 형성된 소재이다.
그러나 처음의 생각이 사물을 우리의 신체에서 너무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면,두 번째의 생각은 사물을 신체에 너무 가까이하여 추상개
념을 소멸시키고 만다.
세 번째의 생각 역시 미학의 이론상 사용된 하나의 구분이고 가정이
어서 형식과 소재의 결합 기준이 모호하다.이 세 가지 정의가 다 존
재론을 존재물로서 있게 하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1)
본인이 추구하는 대상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다.

1) 조요한, [예술 철학], 미술문화, 2003,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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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히 사물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의 표현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쁨이나 상실감 혹은
삶의 무력감등을 느끼며 살아간다.이러한 감정들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개인이 지나온 경험과 시간에 의해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본인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그 표현 대상으로서 가까운
사물을 선택하였다.

순수하게 새로운 하나의 관념,최초로 우리가 유의한 하나의 사물은
어떤 명칭도 소유하지 않는다.그러한 관념이나 사물을 표현할 언어
는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어떻게 그것이 최초로 지적되거나
유의될 수 있을까?그러한 개념을 표현하는 정상적 방법은 그 사물
을 자연스럽게 상징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그 상징적 명칭으로 새
로운 개념을 의미하게끔 사용하는 것이다.이러한 방법의 한 보기가
(정신spirit),(유령ghost),(아니마 anima)같은 인격 혹은 육체로부터
분리된 생명의 개념들에 대한 원시적 표현들 속에 읽힐 수 있다.이
낱말들은 지각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 (호흡
breath),(그림자shadow),혹은 다른 육체적 현상을 원초적으로 지시
한다.이들의 비구체성(intangibility)은 이 낱말들을 실제로 지각이
불가능하고 비육체적인 존재 개념에 대한 자연스러운 상징이 되게
한다.2)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상징에 의한 비유로 표현될 수 있다.삶의 과
정은 대부분 고단하며 이것은 사물에 의해 비유되기도 하고 예술 작

2) 수잔 k 랭거, 예술이란 무엇인가. 고려원, 1982,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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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직접적인 표현 방식을 보여 준다.
모든 사물은 언젠가는 소멸하며,따라서 그것의 흔적은 사물의 존재
가 있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물의 본질이 그 형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인식하는 사물은 나의 의식이 그것을 구성했기 때문이며 의식
속에서 구성된 사물은 나를 초월해서 외부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
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사물은 의식 속에서 내재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항상
같은 사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이것은 사물이 내재적인 의미를 갖
고 있으며 동시에 초월적임을 뜻한다.따라서 대상(사물)은 내부와
외부의 구별을 넘어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라캉은 무의식을 자신을 실현시키려는 다른 요구를 갖고 있는 어떤
것 즉,의도를 지닌(지향적인)것으로 정의했다.
본인이 다루는 사물에 대한 인식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
겠다.따라서 사물로 대치되는 일련의 작품들에서 라캉이 지향한 대상
-즉 욕망의 대상-원인 (object-causedudesir)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물이 갖는 외형적 특징은 제각각 다르며 이는 화면 안에서 우리
의 시각을 일시적으로 고정시킨다.또한 이러한 특징은 본인의 작품
안에서 구상적 요소로 나타나며 사물의 내재적 의미를 인식시키기
이전의 순간을 보여준다.

사물은 친숙한 대상이지만 본인의 의식세계에 바탕을 둔 작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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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될 때는 단순히 보여 지는 것이 아닌 개인의 감성이라는 사물
의 이면을 보여 줄 수 있다.
본인은 이를 위해서 사물의 고유한 형상 보다는 배경으로서 존재하
는 어둠이나 깊게 패인 흔적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장치로서의 이중그늘(double-shade)로 설명하고자 한다.

222...기기기억억억을을을 통통통한한한 형형형상상상의의의 재재재해해해석석석

본인의 작품은 사물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지목하여 내면의 정서를
표현한다. 시각적으로는 명료하지 않은 사물이 공간을 지배한다.대
상과 배경의 관계는 본인이 추구하는 기억에 근거하여 혼재되는 양
상을 보인다.
우리는 아직 인간의 자아의식이 어떠한 계기로 발생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자아의식의 출현을 위
해서는 시간의식을 축으로 하여 지나간 경험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이를 자의적인 미래 행위에 연계시킬 수 있는 지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볼 수 있다.따라서 우
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정체성이라는 것도 인간의 이러한 지적 활동
의 내적 의식을 칭한다고 보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이러한 점
에서 인간의 자아의식은 인간의 시간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음에 틀림없으며 따라서 시간에 대한 의식적 파악은 틀림없이 인간
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불가결한 요건이 되고 있다.3)

3) 우리사상연구소, [우리말 철학사전2], 지식산업사, 2002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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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한정된 공간 속에서 오랜 기간 함께 지내온 대상에게서 보
여 지는 지나간 기억을 꺼내어 작업을 한다. 오래된 기억은 아무리
강렬한 것일지라도 시간과 함께 퇴색하기 마련이다.따라서 지나간
한 때의 기억과 현재의 기억이 갖는 심리상태가 같을 수는 없다.시
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정체되어 있는 기억 속의 한 순간을 지목하여
시작하는 작업은 매우 복잡한 심리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그러므
로 구체적 형상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나와의 관계에서 연유한 것일
뿐이고 그 이면의 슬픔이나 상실감과 같은 내부의 의식세계를 다루
고자 하는 것이다.

어떠한 느낌을 ‘무엇’이라고 ‘기술’하는 것은 지각의 직접성과는 다른
층위의 인식이다.우리가 형상에서 어떤 정서를 느낄 때 그것은 분명
무엇인가 있다라고 느낄 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을 느낀다라는 것뿐이다.그러나 나는 내가 느끼
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우리는 괄호 쳐진 .....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 과정을 통해 모호함이 주는 무력한 상태에서 벗어난다.4)

사물을 통해 느껴지는 처음의 정서는 기쁨이나 슬픔 또는 상실감과
같은 것으로 대치될 때 비로소 소통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처음
의 모호한 ‘나’만의 느낌으로 존재하던 것에서 사물을 좀 더 객관화
시키며 구체적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
대개의 사물이 기능적 역할에서 소유물로서의 측면을 갖고 특별한
감성을 불러일으킬 경우 -그러한 사물은 단순한 외형적 의미를 넘어

4) R.G 콜링우드, [상상과 표현], 김혜련 역, 고려원,1996,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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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개인의 정서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형태적 속성을
포함한 사물의 외견상의 표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를 표
방하고자 할 경우 그것은 그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말하기를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이전에 경험했던 느낌을 스스로 상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움직
임,선,색채,소리 또는 단어 속에서 표현된 형식 등의 수단에 의해
서 그러한 느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도 똑
같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그것이 예술 활
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주로 다루어온 벽이나 이중그늘은 주로 어두운 배
경 속에서 사물의 형상을 보이며 표현된다.
화면을 강하게 지배하는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은 흔들리거나 어색하
게 어우러져 주체가 되는 사물을 더욱 모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사물이 존재하는 현재와 지나온 시간을 통한 본인의 감성에
의한 시각적 환영을 보여주면서 앞서 설명한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사물이 아니라 이면에 있는 슬픔이나 상실감과 같은 의식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일정한 간격을 가진 물결무늬의 깊은 선들은 형태의 원근법을 무시
하고 무겁게 눌려진 압화(PressedFlower)처럼 보이게 구성하였다.
이것은 기억과 함께 뭉뚱그려진 시간의 압축처럼 보이고자 한 결과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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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미한 빛 속에서 사물은 실재의 형상과 얼핏 닮아 있지만 그것의
실존을 보여 주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벽지의 무늬나 속이 비어
마른 껍질과 같은 형태로 재현하고자 했다.
무의식적으로 그어진 부정형의 날카로운 선들과 일정한 간격으로 깊
이 팬 선들은 서로가 대치되는 듯 어우러져 있다.이것은 완성된 화
면위에 또 다시 작업이 더해진 효과를 주려고 한 것이다.

앙리 포시용에 의하면 손은 창조의 도구이기 전에 인식의 기관이라
고 말했다.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며 미술가는 그가 추구하는 특
별한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잠재해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자유롭게
가져와 새롭게 시작한다.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어른들은 다 만들어진 것에서 더 이상 스스로를 만들지 않는다.미술
가는 호기심을 어린 시절의 한계에서 벗어나 무게를 재고 공간을 측
정하고 공기의 유동성을 부각시켜 미리 형태를 나타내 보이고 온갖
사물의 거죽을 쓰다듬는다.그리고 그가 구성할 때 쓴 뜨거운 색조,
차가운 색조,무거운 색조,빈약한 색조,딱딱한 선,부드러운 선과
같은 시각(視覺)언어는 바로 촉각(觸覺)언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기억을 설명하기 위한 화면은 깊은 어둠과 거친 선으로 인해 앞서
말한 촉각을 느끼게 한다.평면적인 화면에서 보이는 이러한 양상에
의해 본인은 시간의 축적을 기록하는 효과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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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판판판화화화의의의 특특특성성성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기기기억억억의의의 형형형상상상화화화(((形形形象象象化化化)))

회화와 달리 판화는 재료와 기술의 숙련을 요하는 고된 작업이다.
또한 눌러 찍히는 특성 때문에 일정한 양의 잉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어떻게 찍힐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예견이 매우 중요하다.
본인의 작업은 사물을 근거로 하여 기억이라는 시간의 이미지를 표
현한다.회화와 달리 찍어야 하는 판화 적 특성 때문에 판을 만들기
위한 제작과정을 거쳐야만 한다.이것은 평면회화를 완성하기 전에
경험하는 일종의 촉각적(觸覺的)이고 입체적(立體的)인 작업과정이다.

작업의 주가 되는 기법은 애쿼틴트(Aquatint),소프트 그라운드 에
칭(SoftGroundEtching)이며 거칠고 자유스러운 선의 표현을 위해
판면(版面)위에 두꺼운 송진을 입힌 다음 날카로운 니들로 긁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특히 배경을 이루는 그림자나 깊은 어둠을 위해서
는 여러 번의 애쿼틴트기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수차례에 걸쳐 선을 긋고 부식하는 과정은 흡사 회화에서의 그리는
과정과 닮아있다.그 결과 미세한 점들로 이루어져 부식된 어두운 면
들은 실크스크린이나 석판화에서 볼 수 없는 무겁고 깊이 있는 질감
을 얻게 한다.

본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흔적뿐인 기억을 재조합하고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을 일부 거치게 된다.회화가 여러 번의 붓질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과정과 판의 제작과정도 닮아 있다고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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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있어서 작품을 위한 판의 제작은 작품의 크기를 위한 판
자르기와 그리기 대신 행하는 부식의 과정 속에서 시간 속의 기억의
이미지를 담게 되는 것이다.

이중의 그늘(Double-Shade)이라는 다소 난해하고 심리적인 주제를
택한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사물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사물의
외형과 나의 정서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형상
자체와 이면의 의식체계로서의 추상적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그러
기 위해서 실재하는 대상은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모자나 키우던 나
무와 같은 사물이다.

우연한 기회에 아무렇게나 놓아둔 모자를 보았을 때 기억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로 인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떠오른다.
단순히 햇볕을 가리기 위한 모자에서 색다른 의미로 이해되어 지는
순간인 것이다.이는 모자에 대한 본인의 친숙함에 기인하기도 하지
만 사물로 대변되는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설명해 주는 과정이기
도 하다.

모자는 깊이 새겨진 물결무늬로 인해 더욱 납작하게 눌려 보이지만
그것을 받치고 있는 그늘은 그러한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한다.
그림자는 사물과의 확실한 연관성을 갖지만 그늘이라고 했을 경우에
는 심리적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그늘 아래에서는 그 어떤 것
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어렴풋한 형태의 사물과 그로 인한 그림
자가 아닌 외부적 그늘로 인해 사물은 시각적으로 더욱 위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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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벽지와 골판지를 이용
한 소프트 그라운드 기법을 사용한다.
사물에 해당하는 모자는 골판지를 잘라서 깊게 부식을 시키며 그늘
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이와 벽지를 이용해 얕고 우연적인 효과를 가
미하여 부식한다.그 다음에 다양한 선으로 드로잉적인 요소를 더해
깊이 있는 표현을 하였다.이로써 큰 화면에 놓인 하나의 모자는 모
자로서의 의미보다는 배경과 그림자로 인해 의도한 바를 적절히 수
용하게 되었다.
소프트 그라운드로 찍히는 일정한 패턴의 문양은 벽지나 골판지를
이용한다.이 작업과정에서 본인은 사물을 평면 화하고 단순화 하는
1차적 과정을 거친다.눈으로만 의식하던 사물이 가위나 칼에 의해
잘림으로서 그 형태가 결정되고 구체적으로 화면위에 재구성되기 때
문이다.이러한 과정이 본인의 작업과정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틀
이 된다고 본다.그 다음 획일화된 외곽선의 일부분을 지우거나 덧
그린다.

앞서 언급한 제작과정을 거친 후 잉킹(inking)과정에서는 다소 많은
양의 잉크를 사용하여 세심하게 문질러서 찍어야 한다.또한 날카로
운 선과 애쿼틴트의 섬세함 때문에 종이는 충분히 적셔진 상태라야
만 한다.

동판이라는 금속성 소재가 무거운 프레스를 통과해 찍혀 나오는 판
화의 특성과 결과물인 본인의 작품은 많이 닮아있다.의도한 바 이기
도 하지만 찍어내기 이전에 이미 본인의 의도는 어느 정도 숙지되었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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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긴 과정 속에서 본인은 여러 번의 사고체계의 정립을 경험
한다. 또한 한 순간에 행해지는 자동 기술적인 방법이 아닌 느린 작
업방식을 통해 보다 더 깊이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로써 큰 화면에 놓인 하나의 모자는 모자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배경과 그림자로 인해 의도한 바를 적절히 수용하게 되었다.



작작작 품품품 설설설 명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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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111]]]DDDooouuubbbllleeeSSShhhaaadddeee,,,555999×××999000cccmmm,,,eeetttccchhhiiinnnggg․․․aaaqqquuuaaatttiiinnnttt2220000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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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111]]]DDDooouuubbbllleeeSSShhhaaadddeee

이 작품에서는 그간의 추상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서 사물이 풍경처
럼 존재함을 보여준다.사물의 대상이 되는 모자는 본인이 늘 즐겨
쓰는 물건 중에 하나이다.선반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던 모자를 보
면서 그 모자를 쓰고 다녔던 장소나 사람들,사건들을 떠올린다.
그간 다루어 온 사물의 형태와 ‘나’의 정서적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이 시기의 작품은 상실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말 그대로 이중
으로 쳐진 그늘아래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제 색깔이나 형태를 보여
주기 어렵다.사물은 감추어 진 장막 속에 존재하듯 어렴풋하게나마
그 형상을 보여 줄 뿐이다.
모자는 화면의 중앙을 무겁게 차지하고 있다.배경이 되는 공간은
깊은 어둠으로 표현했으며,이를 위해 여러 번의 부식을 하였다.모
자의 아래쪽은 모자 자체의 그림자라기보다는 본인의 상실감을 형상
화한 것이다.모자를 닮아 있으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한 표현에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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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222]]]DDDooouuubbbllleeeSSShhhaaadddeee,,,555999×××999000cccmmm,,,eeetttccchhhiiinnnggg․․․aaaqqquuuaaatttiiinnnttt222000000444



- 19 -

［［［작작작품품품222］］］DDDooouuubbbllleeeSSShhhaaadddeee

우리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바람을 통한 공기의 흐름
이나 냄새 혹은 손에 의한 촉각을 느낄 수 있다.
더운 날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선풍기에서 어린 시절에 갖고 놀
던 바람개비를 기억한다.어린 시절에는 바람개비를 만드는 것 자체
도 놀이였지만 바람을 가르며 뛰어놀았던 것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
다.이 작품은 그러한 추억에 근거하여 제작하였다.
바람개비는 선풍기를 닮아있다.

이 작품 또한 화면 가운데 위치하도록 제작하였다.선풍기처럼 보이
는 바람개비는 검은 배경에 갇혀서 새어나가지 않는 바람을 일으킨
다.그 위로 골판지의 검은 선들은 세월에 의해 낡은 유물과 같이 보
이도록 하였다.작품 전반에 보이는 검은 선과 얕고 가는 선은 지나
온 시간들 속의 갖가지 상념으로 표현된다.본인은 이제 바람개비를
갖고 놀지 않지만 바람개비는 튼튼한 지지대를 꽂고 달리고 싶어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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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333]]]DDDooouuubbbllleeeSSShhhaaadddeee,,,555999×××999000cccmmm,,,eeetttccchhhiiinnnggg․․․aaaqqquuuaaatttiiinnnttt2220000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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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333］］］DDDooouuubbbllleeeSSShhhaaadddeee

이 작품은 이 시기 이전 제작했던 WallFlower에서 변형된 작품이
다.이 작품을 굳이 DoubleShadeSeries에 속하게 한 것은 이전의
작품들보다 사물의 형태에 좀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줄기나 잎이 없다.자
세히 보지 않으면 발자국과 같은 그림자로 보인다.본인은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식물과 같은 가볍고 아름다운 사물로 상실감으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고자 하였다.화면 안에서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꽃의
흔적은 그림자와 흡사하다.배경은 이전의 작업에서 보이는 벽을 의
도적으로 나누어 보았다.이 작품에서는 완성 전 작품을 오려서 검은
종이에 오려붙인 것처럼 보이게 작업하였다.
하나의 가지에서 나온 식물의 꽃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면서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꾀하였다.
벽 위의 벽과 같은 착시를 의도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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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444]]]DDDooouuubbbllleeeSSShhhaaadddeee,,,555999×××999000cccmmm,,,eeetttccchhhiiinnnggg․․․aaaqqquuuaaatttiiinnnttt2220000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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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444］］］DDDooouuubbbllleeeSSShhhaaadddeee

근간의 작업 중에서 가장 추상적인 형태이다.작업의 대상 또한 명확
치 않다.이 작품에서는 부식하기 전의 작업으로서 종이를 자르고 재
배열되는 과정과 그라운드 위에 직접 그리는 다양한 선의 재미에
중점을 둔 것이다.마치 collage를 하는 것처럼 판위에 배열하여 부
식하였고,시간의 차이로 인해 낡고 깊게 패인 선들은 거칠기도 하고
군데군데 가늘게 부식되면서 배경과의 경계를 설명해 준다.
주가 되는 형태는 배경에 반 쯤 묻혀있다.이 작품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불편함을 담고 있다.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보아도 알 수
없는 삶의 고통쯤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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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555]]]WWWaaallllllFFFlllooowwweeerrr,,,555999×××999000cccmmm,,,eeetttccchhhiiinnnggg․․․aaaqqquuuaaatttiiinnnttt2220000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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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555］］］WWWaaallllllFFFlllooowwweeerrr

벽은 공간을 가로지르며 개인만의 아늑한 공간을 만들기로 하지만
서로를 고립시키는 역할도 한다.이 시기에는 벽과 사물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겠다.
우리는 대부분의 공간에서 이러한 벽과 마주하며 생활한다.본인은
처음에 이러한 벽에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Drawing을 시작했다.
그래서 화면은 매우 평면적이다.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은 마치 식물
채집의 표본처럼 벽에 붙어있다.식물성의 사물은 수분이 다 빠져나
가버린 압화(pressedflower)처럼 표현 되었다.사물의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벽의 무늬나 그림자와 같은 흔적으로 남은 것이다.
배경은 실제 벽지를 이용해 동판에 부식하였으며 거친 선을 표현하
기 위해 송진을 매우 두껍게 입혀 녹인 후에 선을 긁어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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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666]]]WWWaaallllllFFFlllooowwweeerrr,,,555555×××555999cccmmm,,,eeetttccchhhiiinnnggg․․․aaaqqquuuaaatttiiinnnttt2220000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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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666］］］WWWaaallllllFFFlllooowwweeerrr

이 작품은 주가 되는 꽃의 형상보다는 어두운 배경을 중심으로 제
작한 작품이다.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문의 블라인드와 같은
깊은 줄무늬로 부식되어 있다.배경은 어둡지만 회화적인 꽃의 형태
로 인해 막혀 있는 벽으로 보이지 않는다.
(작품 5)에서 보이는 거친 선을 배제하고 꽃의 형상만을 보다 뚜렷이
보이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물이 벽 속에 혼재되지 않고 따로 분리되어 보이
면서 꽃의 이미지는 명확해지고 사물의 본질에 보다 근접해졌다.
배경의 어두운 면은 더 깊은 선의 부식으로 인하여 단조롭지 않은
어둠을 표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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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777]]]WWWaaallllllFFFlllooowwweeerrr,,,444999...555×××777000cccmmm,,,eeetttccchhhiiinnnggg․․․aaaqqquuuaaatttiiinnnttt2220000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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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777］］］WWWaaallllllFFFlllooowwweeerrr

동판화를 제작할 경우 대개가 일정한 틀 안에서 가능하다.본인은 고
정된 판의 형태를 탈피해 보고자 다양한 크기로 판을 잘라보지만 사
각형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배경이 되는 사각의 틀을 바꾸
기 위해 좌우로 동일한 사각의 형태를 잘라내어 보았다.이것만으로
도 화면은 색다른 느낌을 주게 된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화면구성에서 오는 답답함을 일순간에 해소
해주었다.변형된 테두리는 화면을 압도하고 그자체로서 이미 다른
작품처럼 보인다.화면은 부분이 잘림으로서 벽에 붙은 포스터처럼
보이기도 한다.벽을 그린 화면이 벽에 붙어 있는 듯한 착시를 일으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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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888]]]LLLaaannndddssscccaaapppeee,,,222000×××333000cccmmm,,,eeetttccchhhiiinnnggg․․․aaaqqquuuaaatttiiinnnttt2220000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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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888]]]LLLaaannndddssscccaaapppeee

풍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선을 먼 곳에 두게 함으로써 여유로움을
느끼게 한다.이 작품은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된 해지는 저녁 무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숲처럼 보이는 부분은 마른 식물을 이용하여 softgroundetching으
로 부식하여 표현하였다.
숲은 완전한 어둠이 내리기 바로 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고 반쯤 어둠에 잠긴 아랫부분은 얼핏 보이는
결 로 인해 강에 비친 물그림자처럼 보인다.
나무와 나무 사이는 부식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연한 얼룩을 상당부
분 그대로 이용하여 자연스러움을 의도하였다.
이전의 작품에서 다루던 사물의 내면적 정서의 표현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이 작품은 보다 자연스러운 그대로의 의식
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 32 -

ⅢⅢⅢ...결결결론론론

과거에 비해 오늘 날의 예술은 보다 더 확장된 영역으로 진보했다.
예술가들은 제작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자유로운
시도를 꾀한다.동시대 회화에 있어서 형상을 통한 본인의 작품은 능
동적이고 개방적인 의식보다는 인간의 내적 감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자신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인간은 현실적 요구에 의한 삶과 관조의 삶을 함께 영위
한다.본인은 이러한 면에 기초하여 사물을 표현한다.사물은 평범함
에서 출발하여 시간이 축적되면서 인간의 여러 가지 감성을 표현하
게 된다.
본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일련의 감성은 슬픔이나 상실감으로 표
현된다. 기억이란 시간 속에서 자연히 희미해지는 것이며 작가는 그
러한 것을 상상이나 눈을 통해 새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본론에서 다룬 대상으로서의 사물은 개인의 일상적 이미지와 닮아
있으며,본인은 작품에서 보여 지는 구상적인 이미지로 구체화 하였
다.

두 번째의 기억을 통한 형상의 재해석은 인간의 내재적 감성,즉 기
쁨이나 슬픔,상실감등을 사물에 투영시킨 작업에 대해 서술 하였다.
이것은 기억을 통한 시간의 축적을 의미하며 사물의 낡고 명료하지
않은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물질로서의 사물이 비물질 화하는 과정으로서 화면은 구상과 추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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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판화의 특징과 작업과의 연관성을 서술하였으며 화면
속에서 보여 지는 다양한 선과 면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표현되는가
를 설명하였다.
인식의 측면인 이중의 그늘로서의 사물은 어두운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무겁게 눌리거나 깊이 패여 있는 선에 의해 구체화된다.주로
화면 중앙에 위치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벽 꽃으로 지칭되는 사물들은 화면에 분산되어 있지만 배경의 어
두움으로 인해 부각된다.그러나 사물들은 낡고 무거운 압화(pressed
flower)처럼 표현되면서 기억의 이미지와 함께 ‘나’의 감성을 대변하
고자 하였다.

보이는 실체가 사물이라면 개인의 감성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본
인은 이러한 감성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성찰하고 그러한 관계를 보
다 다양한 시점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작업에 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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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paperisastudyonthesensitivityofobjectsrelatedto
memorybasedonmyworkscreated theyearof2004.

Ashumanbeings,weallsharefeelingsofloss,joy,sadness
andfearinoureverydaylives.Eventually,astimepassesand
situationschange,thesefeelingshelpform ourmemoriesand
certainobjectsconjureuptheemotionsfeltatthetime.My
work started with the desire to materialize and reproduce
imagesofthesefeelings.

By nature,objectsarequietand stationary.Buteach has
theirownshapeandcolor,andtheyhavethepowertos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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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esofthepastorofthingsonceforgotten.However,
mostofthoseexperiencesareunclear—remainingimperfector
asfragmentarypiecesofawhole.Everybodylivestheirlife
differently,butemotionssuchashappinessandsadnessare
experienced by all,regardlessofwherethey arefrom and
wheretheyaregoing.
WhenIexperiencethosefeelings,theyarenolongergeneral,
butpersonalized:they became mine.Likewise,reproducing
objectsthathavespecialmeaningtomeisonlypossiblein
relationtome.Inthissense,theseeffortscanbeexplainedas
an attempttorepresentvariousfeelingsIhaveexperienced
throughobjectswhichexistinmyeverydaylife.

Ibelievethattracing thelifethatIhavelived playsan
importantroleinuncoveringthefeaturesandfeelingsofthe
objectsthatstirmymemory.Iwantedtodepicttheseobjects
asever-changing,ratherthantranquilandstationary.Inother
words,Iintendedtoutilizeobjectstoreproduceimagesthat
arebothfamiliarandstrangeatthesametime.

Asforshape,conceptandabstractioncoexistonthescreen
toshow theshapesofobjectsandmyemotions.Iexplainthe
relationbetweenobjectsandbackground,andthemethodsof
etching Iused.Ialso analyzedetailed waysofexpression
throughmyworkandaddpicturestoth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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